
시장규모



지난해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가 총 133조 달러로 
파악됐다. 채권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7배 가량 성
장했고, 특히 중국의 채권시장은 연평균 13%의 높
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2년기준)

14일 글로벌데이터인포그래픽업체 비주얼 캐피탈
리스트(Visual Capitalist)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tatements, 이하 'BIS')의 추정치를 기
반으로 한 글로벌 채권시장 데이타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채권 시장은 미국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점
유율이 39%(51.3조 달러)에 달했다. 이중 미국채는 
26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정
부는 지난해 해당 채권(부채)에 대한 이자로 5340
억 달러를 부담(지불)했다.

출처 :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109-trillion-global-
stock-market-in-one-chart/

글로벌 주식 시장(주별)
세계에서 가장 심층적
인 자본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 시
가총액의 42.5%를 차
지하며, 그 다음으로 가
까운 경제인 유럽 연합
을 상당한 차이로 앞지
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글
로벌 시가총액 점유율
을 기준으로 한 세계 주
요 주식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모두 1조1천억 달
러(약 1475조 원) 안팎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은 48.5%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2023. 10. 11.







블랙록 회장 

•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 경영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
냈다. 핑크는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환
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의 편지는 ESG 경영을 
글로벌 기업들의 화두로 만들었고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에게는 ‘ESG 경영의 아버지’
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핑크는 미국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UCLA 앤더슨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
(MBA)를 취득했다. 그는 1976년 월가 투자은행 퍼스트보스턴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최연소 전무
를 지내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하지만 채권 투자 과정에서 1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바람에 중도 퇴사했다. 
핑크는 1988년 동료 7명과 함께 투자회사 블랙스톤 산하에 ‘블랙스톤금융관리’라는 자회사를 세웠다. 1992년에는 
블랙스톤으로부터 분사해 ‘검은 바위’라는 의미의 블랙록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메
릴린치와 바클레이즈의 자산운용 부문을 잇따라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그가 움직이는 운용 자산은 10조 달러(약 1
경 20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5JZ08W9
2019년 2월 7일 삼성전자 주식의 5.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LG전자(5.04%)와 SK
하이닉스(5.08%), 실리콘웍스(5.13%), 엔씨소프트(7.11%), 신한지주(6.13%), KT&G(6.59%), 금호석유화학(7.31%), 대우
조선해양(5.57%)을 가지고 있다.

출처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http://www.ceomagazine.co.kr)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5JZ08W9


유대인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대인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은 대부분 유대인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非유대인이 쓴 책은 거의 없다. 反(반)유대주의자
들의 책은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트라이앵글, 바이킹 프레스, 하퍼 콜린즈, 사이먼 앤 슈스터, 랜덤 하우스 등 미국 내 주요 출판사
나 대형 서점망은 대부분 유대인 소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대학자들이 다른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미국에서는 비유대인이 유대인 문제를 거론하면 
‘非지성’, 나아가 ‘反유대주의’가 되지만, 유대인 학자가 他(타)민족에 대해 말하면 ‘학문’ 대접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 유대인 문제는 公論(공론)에 부쳐지는 적이 없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의 古典(고
전) <시온장로의정서>(유대인의 세계 정복 음모를 기록한 내용.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편집자 주)를 찾아볼 수 없
다. 이란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영문판으로 제작된 것이 야시장에 돌아다닐 뿐이다.

 미국의 권력구조를 평면도로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上院(상원)과 下院(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연방대법원, CIA 와 FBI 등 정
보기관, 언론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계와 금융계를 들 수 있다.

 650만명에 불과한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경제·금융·교육·문화를 쥐고 흔든다는 견해는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즉 미국에는 평면 권력 외에 ‘유대 권력’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 유대 권력’은 유대인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직접 참여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 각 분야의 권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유대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 
유대 권력은 공동체의 빈틈없는 결속력·조직력을 극대화하여 얻은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다.

 미국의 여러 소수 민족 가운데 유독 미국 유대인이 오늘날과 같은 대성공을 거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경탄과 함께 적지 않은 의문을 갖
고 있다. 3000만명이 넘는 흑인이나 1700만명의 히스패닉, 그리고 1000만명에 육박하는 아시아계와 비교할 때, 유대인들의 괄목할 만한 성
공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유대인은 오랜 기간 유럽 각국에서 박해를 받았다. 이 박해는 종교적인 요인과 민족주의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때문에 머리 좋고 부지
런한 유대인이지만,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회 밑바닥의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의 미국 이민

 유대인의 미국 집단이민 역사는 대체로 다음 4기로 나눌 수 있다. 1654년 9월 뉴암스테르담(오늘날의 뉴욕)에 정착한 브라질 출신 마라노
(Marano: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23명이 미국에 정착한 최초의 유대인이다.

 그 다음이 1840년부터 1885년 사이에 있은 독일 ‘시골 유대인’의 이민이다. 이들 독일 유대인 중에는 바르부르그, 쉬프, 셀리그만, 쿤 뢰브, 
골드만 삭스 등 오늘날 미국 금융기업의 先祖(선조)들이 있었다. 독일계 유대인들이 비록 촌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유럽사회를 목격하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경제·금융·상업 분야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의 개척 후기와 맞물려 이 분야에서 나
름대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미국은 1860년대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직전까지 약 50년간 이민의 문을 크게 열어놓았다. 건국 초기~19세기 중엽 미국 이민이 대체로 개
신교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19세기 중엽 이후의 이민자들의 출신 민족과 종교는 다양했다. 유대인의 제3기 이민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러시아, 중부유럽, 동유럽의 유대인 260만명이 미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루마니아 등에서 벌어진 유대
인 박해(포그럼)를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로, 이들의 후예가 오늘날 미국 유대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983년에 나온 영화 <원
스 어펀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 이들의 미국 정착 초기의 생활양상이 잘 그려져 있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10여 년간 15만명의 유럽 출신 유대인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제4기 미국 
이민이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독일·헝가리·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지식층 유대인
들은 미국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은 그다지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지식인 유대인은 미국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
다. 당시 이주한 유대 지식인들의 직종을 보면 변호사가 900명, 의사가 2000명, 음악가가 1500명, 작가가 1700명, 기타 학자와 교수가 3000
명이었다. 그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10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戰後(전후) 미국은 과학·기술·문화·예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 개발사업인 ‘맨해
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원자무기를 완성시킨 두뇌는 거의 전부가 유대인이었다.



미국 4대 일간지 경영진·필자의 35%가 유대인
미국 유대인은 약 650만명으로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해당된다. 미국 유대인은 뉴욕·뉴저지·플로리다·일리노이·캘리포니아 등 몇개 州(주)에 밀집
되어 있다.

 미국 유대인은 아시아계 인구 980만보다도 적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인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 유대인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백
인인구에 포함된다.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간단한 통계를 살펴보자. 노벨상 수상자 중 87명이 미국 유대인이다. 이들은 특히 의학과 물리학 부
문에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1969년에 신설된 노벨경제학상의 경우, 수상자의 3분의 2가 미국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평균적으로 10명 선의 연방 상원의원과 30명 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8년 동안 12명의 유대인이 각료 또는 
각료급 공직에 임명됐다.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이다.

 미국의 大富豪(대부호) 100명 중 22명이 유대인인데, 이들 대부분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 %가 유대인이다.

 미국의 4대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 %가 유대인이다. 미국 TV방송망 중 CBS, 
ABC, NBC, CNN도 경영진, 보도진이나 앵커에 유대인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동경하는 아이비리그의 총장 및 교수진의 40%가 유
대인이다.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 가 유대인이다. 뉴욕·워싱턴·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 밀집
된 법무법인(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 이상이 유대인이다. 미국인의 15%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유대인의 전문직 종사비율은 
40% 수준이다. 하나는 勞組(노조)다. 미국 유대인은 노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전국노동연맹(AFL) 은 시가 제조업자 출신인 새뮤
얼 곰퍼스라는 영국계 유대인이 창설했다. 두 번째는 유통망이다. 유대인은 곡물 메이저 중 2개社(사), 原油(원유)기업 중 4개사, 식품 메이저 중 3개
사를 소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체인을 소유하고 있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 니먼 마커스, 파일네스, 엠포리움, 아이 매그닌 등 유명한 
미국 백화점이 유대 자본이다. 대형할인매장인 프라이스클럽, 홈 디포 등도 유대인이 설립했다.

 커피점 스타벅스와 아이스크림 배스킨 라빈스도 유대인 기업이다. 많은 IT 기업(AT & T, Dell, Oracle, Unisys 등)을 유대인이 설립했다. 대단위 생산
시설이 필요치 않으나 가득률이 매우 높은 헬레나 루빈슈타인, 레블론, 에스테 로더, 비달 사순 등 화장품 업체와 캘빈 클라인, 랄프 로렐, GAP 등 패
션분야에서도 유대 자본의 참여는 두드러진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富(부)를 축적했다. 로스차일드은행은 유럽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交戰(교
전) 당사국 양측에 戰費(전비)를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했다. 이후 산업혁명 말기,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국의 철도 부설, 석유·광산개발에 투자해 
부를 더욱 늘렸다. 프랑스에 진출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 외에 보르도 포도주 생산에도 투자하여 오늘날 보르도 와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데 일조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수에즈운하 사업에도 참여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로스차일드의 금융제국은 미국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진출을 시도했다. 미국 금융계의 始祖(시조) 격인 
바르부르그, 쉬프, 쿤, 뢰브 등 독일계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로스차일드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파견한 尖兵(첨병)들이었다.

 사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도 돈 문제에 관한 한 유럽인들과 같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금융체계의 확립과 운용은 
결국 유대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건국 이래 화폐발행과 중앙은행 문제로 늘 골치를 앓았다. 미국 화폐를 최초로 만든 벤저민 프
랭클린, 제3대 토머스 제퍼슨, 제4대 제임스 매디슨, 제7대 앤드루 잭슨,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집요하게 미국 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로스차일드 중심의 거대 유럽 국제금융세력과 싸웠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1791년과 181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합중국은행(Bank of United States)을 설립했다. 이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은행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그 후 한동안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1863년에 가서야 재무부 
산하에 금융감독청(OCC)이 만들어져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19세기 말엽 공황의 기미가 보이자 1907년 이르러 국가금융위원회가 설립
됐다. 이 위원회가 후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발전하게 됐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인 1913년 12월 미국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에 의거해서 FRB가 창설되었다. 초대 FRB 이사회 의장은 찰스 햄린이었지만, FRB 태동 時(시)부터 幕後(막후)의 實權(실권)은 이사인 폴 바르부
르그라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발족 이래 現(현) 벤 버냉키 의장까지 모두 14명의 FRB 의장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다. 역대 이사진에도 유대
인이 다수 포함됐다.

 FRB에 참가하는 민간은행의 리스트는 비공개다. 시티뱅크, 체이스맨해튼은행, 모건 트러스트, 뉴욕 골드만삭스 은행, 뉴욕 쿤 뢰브 은행 등 미국의 
대형 은행 외에 베를린 로스차일드 계열 은행, 런던은행 등 유럽 유수의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FRB가 다른 나라의 중
앙은행처럼 주권국 정부에 속한 公(공)기관 성격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유럽권 은행도 참여하는 민간은행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FRB는 항상 ‘유대인 
음모론’의 핵심에 서곤 한다.



FRB 개혁하려 했던 존 F 케네디

 FRB 의장이나 이사(14년 임기, 7명)는 형식적으로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인사문제와 정책 모두 행정부의 지
도를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구다. 정부기관이나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지도 않는다. FRB는 미국의 입법·행정·사법부 다음 가는 ‘제4府(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FRB가 갖고 있는 독립성과 권한은 민간경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극도로 자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FRB의 막
강한 3대 기본권한(통화정책 결정 및 집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 화폐발행과 정부 여신 등)에다 공개시장위원회(FOMC)
를 통한 이자율과 통화량 조정,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 결정이라는 수단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
라울 따름이다. 1933년 이후에는 FRB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당시까지 당연직으로 이사를 맡고 있던 재무부장관마저 이사진에서 제외시켜 
FRB에 대한 형식적인 정부 참여마저 차단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처럼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 받는 FRB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특히 FRB가 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정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 케네디는 ‘發券(발권)주권’을 FRB로부터 찾아오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FRB를 폐지하고 재무부 산
하에 중앙은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는 秘話(비화)가 전해진다.⊙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의 실체

•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명 선, 연방 하원의원 30명 선,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 역대 FRB의장의 절반

⊙ 미국의 大富豪 100명 중 22명,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 %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 %

⊙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40%

⊙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

⊙ 주요 법무법인(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 이상

⊙ 트라이앵글, 바이킹 프레스, 하퍼 콜린즈, 사이먼 앤 슈스터, 랜덤 하우스 등 주요 출판사-대형

서점망 소유

⊙ 곡물 메이저 중 2개社, 석유 메이저 중 4개社, 식품 메이저 중 3개社 소유

⊙ 블루밍데일, 프라이스클럽, 스타벅스, 배스킨 라빈스 등도 유대인 소유



오늘날의 유대인[편집]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약 1천 8백만 명 정도였으나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약 1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134개국에 약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미국에 약 580만 명,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밖에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등에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소련의 경우 홀로코스트의 탄압을 피해서 자국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만주까지 도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그 일대에 유대인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유럽의 유대인 인구는 240만 명, 라틴 아메리카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이는 '귀환법' 또는 

'귀향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상 조부모 중 유대인이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되며, 또 

유대인 이민자들과 가족관계인 비(非)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이민을 허용한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따르는 유대인의 정의보다 일부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 이유는 유대인의 친척들도 외부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 반유대주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대인이 다수민족인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은 프랑스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다. 그 외,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등이 있다.[34] 유럽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동유럽으로 현재 많은 유대인이 재이주해 온다.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C%A0%EB%8C%80%EC%9D%B8&action=edit&section=5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2%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8F%8C%ED%94%84_%ED%9E%88%ED%8B%80%EB%9F%AC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B9%98_%EB%8F%85%EC%9D%BC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B9%98_%EB%8F%85%EC%9D%BC
https://ko.wikipedia.org/wiki/%ED%99%80%EB%A1%9C%EC%BD%94%EC%8A%A4%ED%8A%B8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BA%90%EB%82%98%EB%8B%A4
https://ko.wikipedia.org/wiki/%ED%97%9D%EA%B0%80%EB%A6%AC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
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C%8B%9C%EC%95%84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A0%A8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C%80%EC%9D%B8_%EC%9E%90%EC%B9%98%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B%9D%BC%ED%8B%B4_%EC%95%84%EB%A9%94%EB%A6%AC%EC%B9%B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
https://ko.wikipedia.org/wiki/%EA%B7%80%ED%99%98%EB%B2%95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A%A4%EB%9D%BC%EC%97%98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C%80%EC%9D%B8#cite_note-34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


즉, 유대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임에도 단일민족정책을 펴고 아슈케나짐, 세파르딤, 베타 이스라엘 등 출신 성분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한 편임에도 간신히 국가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한국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에도 가고 하듯이 유대인들 모두가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다른 종교나 문화도 누리며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개종하여 다른 종
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들도 편의상 유대인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하레디나 일부 랍비
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유대인 하면 키파에 히브리어를 쓰고 이상한 복장에 고리타분한 이미지
를 연상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복장에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히브리어가 아닌 자
국어로 대화한다. 사실 랍비는 점잖은 케이스고 하레디는 아예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도 갈등을 벌
이는 꼴통들이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 즉 모계사회이다. 그러나 모계사회라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유대인 사회가 모계사회인 것은, 상술한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 규범을 밖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렇게 된 것이다. 종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그리 된거지 여성의 권리가 강해서 그런게 아니라는 뜻. 
물론 지금은 현대사회인 만큼 여성의 권리도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스스로를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하레디를 보면 실상을 어느정도 드러낸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타민
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유대사회의 심사를 받아 유대인인가 아
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랍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누군가에 대해 험담
을 할 때의 단골 레퍼토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나 (남성의 경우) 비유대인 여성[13]

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다.

https://namu.wiki/w/%EC%A0%9C%EC%82%AC
https://namu.wiki/w/%EA%B5%90%ED%9A%8C
https://namu.wiki/w/%EA%B7%BC%EB%B3%B8%EC%A3%BC%EC%9D%98
https://namu.wiki/w/%EC%A2%85%EA%B5%90
https://namu.wiki/w/%ED%95%98%EB%A0%88%EB%94%94
https://namu.wiki/w/%EB%9E%8D%EB%B9%84
https://namu.wiki/w/%ED%9E%88%EB%B8%8C%EB%A6%AC%EC%96%B4
https://namu.wiki/w/%EC%96%B4%EB%A8%B8%EB%8B%88
https://namu.wiki/w/%EB%AA%A8%EA%B3%84%EC%82%AC%ED%9A%8C
https://namu.wiki/w/%EC%97%AC%EC%84%B1
https://namu.wiki/w/%ED%95%98%EB%A0%88%EB%94%94
https://namu.wiki/w/%EC%9C%A0%EB%8C%80%EC%9D%B8#fn-13


블랙록, 채굴업체 상위 5곳 중 4곳 2대 주주–BTC 금융 기준 
‘비트코인 스텐다드’ 염두!?
블록미디어 | 2023년 8월 28일 오전 7:51 | Digital 
Asset, Policy, 비즈니스

트코인뉴스닷컴이 27일 엑스(트위터)에 공유
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5대 비트코인 채
굴업체 중 4곳인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thon 
Digital Holdings), 사이퍼 마이닝(Cipher 
Mining), 테라울프(Terawulf)에서 대주주 지위
를 가지고 있다. 또 채굴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author/bmadmin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category/market/digital-asset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category/market/digital-asset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category/policy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category/chaincoin/business


블랙록 전 이사 "SEC, 3~6개월 내 비트코인 ETF 승인할 것"
BlackRock의 전 전무이사 두 명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팀 하키 ( Tim Hakki)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사장은 오늘 “암호화폐는 어떤 통화도 초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로서 암호화폐
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높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는 금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BlackRock이 현물 시
장 비트코인 ETF 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트코
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암
호화폐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 다른 자산군 대비 가치.”

https://decrypt.co/author/tim_hakki
https://decrypt.co/author/tim_hakki
https://decrypt.co/resources/what-is-bitcoin-etf-explained-guide-learn-easy
https://www.cnbc.com/2023/07/14/blackrock-has-a-responsibility-to-democratize-investing-including-in-crypto-larry-fink-says.html


브레턴우즈 회의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되었다.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 :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
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

•조정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의 실시 : 원칙적으로는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
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
동을 허용.

달러 위기[편집]

제2차 세계 대전 후 피폐된 서구 각국에 대해 압도적인 금보유를 배경으로 한 미국 달러는 절대
적 우위를 차지했고 국제경제상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IMF 체제 아래서도 달러는 금의 대
리(代理)라는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미국 달러는 전후 유럽, 일본 등의 부흥, 나아가
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세계의 번영기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하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하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이고 

대폭적인 적자를 누적시켜 금 준비와 대외 단기달러채무 잔고의 비율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
게 비롯된 달러의 지위 동요는 1960년 가을에 표면화되어 그 후 이런 경향은 만성화되고 심각화
되어 금융 위기인 달러 위기(dollar 危機)로 이어졌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D%84%B4%EC%9A%B0%EC%A6%88_%ED%9A%8C%EC%9D%98
https://ko.wikipedia.org/wiki/2%EC%B0%A8_%EC%84%B8%EA%B3%84%EB%8C%80%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D%96%84%ED%94%84%EC%85%94%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D%96%84%ED%94%84%EC%85%94%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8%ED%84%B4%EC%9A%B0%EC%A6%88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D%86%B5%ED%99%94%EA%B8%B0%EA%B8%88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B%B6%80%ED%9D%A5%EA%B0%9C%EB%B0%9C%EC%9D%80%ED%96%89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B6%95_%ED%86%B5%ED%99%94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B8%8C%EB%A0%88%ED%84%B4%EC%9A%B0%EC%A6%88_%EC%B2%B4%EC%A0%9C&action=edit&section=2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2%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
https://ko.wikipedia.org/wiki/1960%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_%EC%9C%84%EA%B8%B0


붕괴[편집]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
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일부 국가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금태환 정지선언인 1971

년의 8·15 닉슨 조치는 이런 달러위기의 타개를 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이 조치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 국제 통화제도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무역은 축소화의 경향을 지지게 되며 한편 후진국에는 

악영향을 주었다.

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해 주는 금 본위제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
해 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달러 자체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함.
3. 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보는 프랑스 등 몇몇 나라는 정말 미국에 달러를 바꿔
줄 만한 금이 있을지 의문이 생김.
4. 미국 달러를 돌려줄 테니 약속한 대로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함.
5.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금과 달러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선언하며 금본위제를 포기함.
6. 닉슨쇼크 이후 금 1온스의 가치는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올라감. 다르게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1/30 토막난 것임.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B8%8C%EB%A0%88%ED%84%B4%EC%9A%B0%EC%A6%88_%EC%B2%B4%EC%A0%9C&action=edit&section=3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_%EC%A0%84%EC%9F%81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D%83%9C%ED%99%98
https://ko.wikipedia.org/wiki/1971%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EB%8B%89%EC%8A%A8
https://ko.wikipedia.org/wiki/%EB%8B%89%EC%8A%A8_%EC%87%BC%ED%81%AC
https://namu.wiki/w/%EB%B2%A0%ED%8A%B8%EB%82%A8%20%EC%A0%84%EC%9F%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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